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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the first syllable token frequency in visual recognition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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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dicate Eoj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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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시각 어휘 재인은 눈으로 본 텍스트가 어떤 단어인지

를 판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

의 기억에 저장된 심성 어휘집(mental lexicon)에서 단어를 

찾는 어휘 접속(lexical access) 과정이 수반된다. 심성 어휘

집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음절(syllable)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휘를 구성하는 첫 번째 음절의 역할

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e.g., Carreiras et al., 1993; 

Perea & Carreiras, 1998). 기존 연구에서는 첫음절의 빈도

가 높을수록 시각 어휘를 재인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확도도 낮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Carreiras et al., 

1993; Hutzler et al., 2004; Conrad et al., 2008), 이러한 

현상은 음절 빈도 효과(syllable frequency effect)라고 명명되

었다. Carreiras et al. (1993)은 음절 빈도 효과에 대해 고빈

도 음절이 심성 어휘집 내에서 더 많은 어휘 후보군을 활성

화하며, 심성 어휘집 내에서 후보군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표적 단어 재인이 느려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Conrad et 

al. (2008)은 이러한 음절 빈도 효과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

들의 음절 빈도 계산 방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논하면

서, 첫음절 빈도 계산 방식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는 토큰(token) 빈도로 특정 첫음절을 공유한 모든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합산한 값이고, 두 번째는 타입(type) 빈도로 특

정 첫음절을 공유하는 단어들의 가짓수를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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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rad et al. (2008)에서 시각 단어 재인을 억제하는 것은 

첫음절의 토큰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빈도 이웃이 통

제되었을 경우에만 첫음절 타입 빈도의 시각 단어 재인의 촉

진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토큰 빈도가 높은 

음절은 심성 어휘집에서 표적 어휘보다 높은 출현 빈도를 지

닌 고빈도 이웃(higher neighborhood)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억제가 발생하는 반면, 첫음절의 타입 빈도는 해당 

음절의 전형성을 반영하는 어휘 전단계(prelexical stage)에서 

영향을 주는 변인에 해당되어 시각 재인 촉진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첫음절 토큰 빈도의 억제적 

효과는 해외 언어 연구와 달리 한국어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Kwon, 2012; Kwon & Lee, 2015; Jin et 

al., 2018; Kim & Nam, 2018; Kwon et al., 2023). 예를 

들어, Kwon (2012)는 한국어 시각 단어 재인에서 첫음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onrad et al. (2008)과 유사하게 2음

절 명사 단어를 대상으로, 첫음절 토큰 빈도와 타입 빈도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어휘 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

를 시행하였다. 단어 및 비단어에 대한 회귀 분석 시행 결

과, 단어 재인에 대해 첫음절 토큰 빈도의 억제 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하게 2음절 명사 단어를 사용한 

Kwon & Lee (2015)에서는 토큰 빈도에 의한 유의한 억제 

효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반면, 명사 단어가 아닌 활용형에 해당되는 한국어 명사 

어절에서는 단어와 달리 첫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가 보고되

었다(Kim & Nam, 2018; Kwon et al., 2023; Lee et al., 

2023). 한국어 어절은 실질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결합하

여 형성되는 한국어의 띄어쓰기 단위로 정의되며(Kim & 

Nam, 2018), 명사 어절은 어근과 조사, 용언 어절은 어간과 

어미(혹은 어간+선어말 어미+어말 어미)가 결합되는 방식으

로 구성된다. Kim and Nam (2018)에서는 한국어 명사 어

절과 용언 어절을 대상으로 어절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행동 반응 데이터에 대해 길이 계통 변인(e.g., 자모

수, 형태소수, 음절수), 빈도 계통 변인(e.g., 어절 빈도, 첫음

절 토큰 빈도, 원형 빈도), 의미 계통 변인(e.g., 사전에 등재

된 의미 수, 주관적 의미 수)을 투입하여 상관 및 회귀 분석

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명사 어절에서 첫음절 토큰 빈도

의 촉진 효과가 유의하였다. Kwon et al. (2023)에서도 Kim 

and Nam (2018)과 유사하게 3음절 및 4음절 명사 어절의 

시각 재인에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를 보고하였다. 

Kim & Nam (2018)과 Kwon et al. (2023)는 이와 같은 

촉진 효과에 대하여 한국어 음절의 철자형 정보가 음운형 

정보보다 우세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시각 재인을 촉진시켰

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어 어휘 재인에서 혼재된 음절 빈도 효과

가 보고되는 것은 한국어 음절이 표상하는 정보의 유형(음운

형 vs. 철자형)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스페인어 

연구에서는 음절이 음운형 하위 어휘 요인이며, 철자형 하위 

어휘 요인에 해당되는 두 철자(bigram)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제안하였다(e.g., Carreiras et al., 1993). 프랑스어를 대상으

로 한 Conrad et al. (2007)에서도 음절이 음운형으로 정의

되었을 경우에 유의미한 시각 재인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Kwon and 

Nam (2011)에서는 음운 음절 기반 이웃 크기와 철자 음절 

기반 이웃 크기 중, 시각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하였으며, 음운 음절 기반의 이웃이 많을수록 시각 어휘 재

인이 억제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Kwon (2012)은 

시각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하였고,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시

행한 결과 첫음절 토큰 빈도가 시각 단어 재인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Kwon (2012)은 Conrad et al. (2008)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음절이 음운 경로를 통하여 심성 어휘집 

접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서 음절이 표상하는 정보에는 

음운 정보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음절이 시각 어휘 재인에서 표상하는 정보

가 철자 정보가 우선된다는 주장을 제기한 연구도 있다(Bae 

& Yi, 2010; Choi et al., 2015; Lim et al., 2022). Bae 

and Yi (2010)은 형태 점화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 첫음절

의 일치 조건을 음운 일치(e.g., 놀이-논란), 철자 일치(e.g., 

논거-논란), 철자-음운 모두 일치(e.g., 논리-논란), 무관련 

조건(e.g., 수상-논란) 4가지로 구성하였고 무관련 조건과 반

응 시간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철자 일치 조건과 철자-

음운 모두 일치한 조건은 무관련 조건에 비해 유의미한 촉진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음운만 일치하는 조건은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Bae and Yi (2010)는 시각 단어 재인

에서 한국어 음절이 우세하게 표상하는 정보는 철자 정보임

을 제안하였으며, 기존 음운 경로 기반 음절 처리 모형을 확

장한 철자 음절-심성 어휘집으로 직접 이어지는 단어 재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Choi et al. (2015)과 Lim et al. (2022)

에서도 형태 점화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철자적으로 유사한 조건에서 유의미한 시각 재인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형태 점화 어휘 판단 과제가 아닌 일반 어

휘 판단 과제를 사용한 Kwon et al. (2023)과 Lee et al. 

(2023)에서도 첫음절 빈도의 시각 재인 촉진 효과가 보고되

어, 음절의 표상 정보에서 철자형이 우세할 가능성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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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어휘 시각 재인에서 음절의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자

극의 유형이 어절이 아닌 단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기존 해외 음절 연구들(Carreiras et al., 1993; 

Hutzler et al., 2004; Conrad et al., 2007; Conrad et al., 

2008)은 2음절 명사 단어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는 기존의 단음절 시각 단어 재인 모형에서 벗어나 다음절

(polysyllabic) 단어의 정보처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한국어 음절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하게, 2음절 명사 단어를 

사용한 연구들(Kwon & Nam, 2011; Kwon, 2012; Kwon 

& Lee, 2015; Jin et al., 2018)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단어뿐만 아니라 어절이라는 단위를 띄어쓰기

로 사용하며, 한국어의 구나 절은 명사 단어에 조사 혹은 접

사를 붙이거나 용언 어간에 어미를 붙여서 활용된 형태로 구

성된다(Kim & Nam, 2018). 더욱이, 한국어는 교착어의 특

성을 지니고 있어, 어절로 활용될 경우 3음절 혹은 그 이상

의 음절 수를 지닌 표현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Hwang 

(2008)은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표현을 등재하는 사전의 경

우, 단어 중심이 아닌 어절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한국어 어절의 구성 방식과 특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어휘 시각 재인에서 단어가 아닌 어절을 

소재로 음절 정보 처리 양상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음절 빈도 효과 연구가 지닌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사용된 자극의 품사가 명사로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

지만 동사와 형용사를 아우르는 용언은 주로 문장 내에서 서

술어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사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용언은 명사와 구분되는 특성을 지

니고 있는데, Lee and Nam (2020)은 한국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품사는 명사와 용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구성

되는 음절 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논하였다. 명사 어절은 명

사 단어에 조사가 붙거나 혹은 생략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되

는 반면, 용언 어절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될 경우, 어미와 

음절이 융합될 수 있다1)(Hwang & Shi, 2001). 이처럼 용언

은 명사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언어 정보 처리 

상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연구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연구에서 용언을 소재로 한, 특히 음절 

빈도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용언 어절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 과정에서 음절이 융합될 수 

있기 때문에(Hwang & Shi, 2001), 용언을 대상으로 음절 

1) 원형 ‘돕다’+선어말 어미 ‘았’+어미 ‘다’=> 도왔다, 원형 ‘아름답다’+

관형 어미 ‘ㄴ’=> 아름다운

빈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Kim and Nam 

(2018)에서 용언 어절에 미치는 어휘 변인을 알아보고자 시

각 어절 판단 과제를 통해 수집된 반응 시간에 대하여 단계 

및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용언 어절의 재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절 빈도와 주관적 의미 수였으

며 첫음절 빈도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명사 어절

과 다른 결과에 대하여, Kim and Nam (2018)은 용언이 명

사에 비해 형태소적 일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위 요인으

로 분해되어 처리되기 보다는 그 활용형 전체를 표상하여 처

리할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Kim et al. (2022)에서는 

한국어 용언 어절이 전체 형태로 처리되기보다는 형태소와 

같은 하위 어휘 요인으로 처리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Ahn et al. (2011)에서도 한국어 용언 어절은 어근,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 분해되어 처리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하위 어휘 요인에 해당되는 형태소나 음절의 영향력을 배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Kim and Nam (2018)은 

용언 어절에서 여러 어휘 변인 중 용언 어절 재인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용언 어절의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마지막 층

위로 투입된 변인이 주관적 의미 수와 사전 상의 의미 수였

기에 용언 어절에서의 첫음절 빈도 영향력을 면 하게 탐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용언 어절의 시각 재인에서 첫

음절의 영향력을 탐구하고자 기존 명사 어절 연구(Kwon et 

al., 2023; Lee et al., 2023)와 유사하게 3음절 및 4음절 용

언 어절을 대상으로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하고,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명

사 어절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용언 어절에서도 첫음절 빈도

의 촉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Lee et al. 

(2023)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어절의 길이에 따라 어휘 변인

의 효과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3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성 12명, 여성 18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시력 및 교

정 시력은 모두 정상이었고 평균 연령은 25.47세였다(sd = 

3.59). 참가자들은 실험과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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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실험 자극으로 용언 3음절 어절 151개, 4음절 어절 150개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용언 어절은 세종 말뭉치(Kang & Kim, 

2009)에서 선별되었으며, 실험 자극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Table 1과 같다. 산출한 빈도 변인으로는 첫음절 토큰 빈도

(the first syllable token frequency), 어간 빈도(stem 

frequency), 어절 빈도(Eojeol frequency)를 사용하였다. 음절

의 시각 어휘 재인에 대한 핵심 요인인 첫음절 토큰 빈도 

외에 두 가지 빈도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어간 빈

도로 용언 어절의 구성 방식(어간+선어말 어미+어말 어미)

을 고려하였을 때, 형태적 구성이 명사 어절에 비해 복잡하

고(Kim & Nam, 2018) 용언 어절 시각 재인에 어간이 주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Kim et al., 

2022) 주요 변수로서 선정되었다. 두 번째는 어절 빈도로 단

어의 빈도가 낮을수록 고빈도 이웃의 활성화로 인하여, 시각 

어휘 재인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용이하기 때문에(Kwon, 

2020), 단어 빈도에 대응되는 어절 빈도를 산출하였다. 모든 

빈도 변인은 세종 말뭉치(Kang & Kim, 2009)에서 출현한 

1500만 어절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상용 로그를 적용하

여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어절 판단 과제를 위해 목표 어

절에 대응되는 비어절을 구성하였으며, 비어절은 목표 어절

의 첫음절을 변형하여 생성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절 301개, 비어절 301개, 총합 602개의 실험 자극이 사용

되었다.

실험 과제 및 절차

실험 과제는 시각 어절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절

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화면에 십자선 모양의 응시점 (“+”)

이 500ms 동안 나타났으며, 이후 화면 중앙에 한국어 용언 

어절이 1500ms 동안 제시되었다. 용언 어절이 제시된 동안, 

참가자들은 키보드 상에서 지정된 반응 키를 눌러 제시된 

자극이 실제 한국어 어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한국어 어절이 맞을 경우, 오른손으로 ‘/’키를 누르도록 하

였으며, 아닐 경우에는 왼손으로 ‘z’ 키를 눌러 반응하였다. 

오른손잡이 참가자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오른손 반응에 

대한 편향성 방지를 위하여 반응 키에 대한 역균형화

(Counterbalancing)를 시행하였다. 용언 어절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면 검은 공백 화면이 나타났으며, 제시 시간은 

600, 800, 1000ms 중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모든 용언 어절

은 LG 27인치 모니터, 해상도 1024*768로 제시되었으며, 

글씨체는 맑은 고딕체, 글씨 크기는 25포인트를 적용하였다. 

화면 바탕은 검은색이었으며, 글씨 색은 흰색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

어절 판단 과제를 통하여 반응 시간과 정답 여부를 기록하

였으며, 반응 시간과 정답률을 종속 변인으로, 첫음절 토큰 

빈도, 어간 빈도, 어절 빈도를 예측 변인으로 사용하여 선

형 혼합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R 

4.2.2(R core Team, 2022)를 사용하였고, 선형 혼합 모형 

분석에는 R에서 제공하는 lme4 패키지를(Bates et al., 

2015), 유의도 검증 도구로는 lmerTest 패키지(Kutznesova 

et al., 2017)를 사용하였다. 반응 시간에 대한 선형 혼합 모

형에서 정반응 시행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첫음절 토큰 

빈도, 어간 빈도, 어절 빈도를 고정 변인으로, 참가자와 항목

을 무선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용 함수로는 lmer 함수를 

사용하였다. 정답률은 lme4 패키지(Bates et al., 2015)의 

glmer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정반응을 1, 오반응을 0으로 변

환하여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형 혼

합 모형 분석 시, 3음절과 4음절을 별도로 나누어 진행하였

는데, 이와 같이 진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Lee et al. 

(2023)과 Kwon et al. (2023)에서 어절 길이에 해당되는 음

절 수에 따라 첫음절 토큰 빈도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고, 두 연구 모두 음절 수 길이와 무관하게 첫음

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Lee et al. 

(2023)에서 명사 어절의 음절 수에 따라 어근 빈도와 어절 

빈도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기에 용언 어절에

서도 동일하게 음절 수에 따른 첫음절 빈도, 어근 빈도, 어

절 빈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두 음절 

수 별 어절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  과

선형 혼합 모형 분석 결과

3음절 및 4음절에 대한 개별 분석 결과, 3음절 어절에서는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 -24.46, 

p < .001), 4음절 어절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 참고). 또한 3음절 어절에서는 어절 빈도의 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간 빈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4음절 어절에서는 어간 빈도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어절 빈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정답률 분석에서는, 3음절 어절에서는 첫음절 

토큰 빈도(  = 0.649, p < .001), 어간 빈도(  = 0.282, p 

= 0.048), 어절 빈도(  = 0.438, p = 0.012)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음절 어절에서는 첫음절 빈도만이(  = 

0.592, p = 0.002)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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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yllabic quad-syllabic

Predictors Estimates t p Estimates t p

(Intercept) 724.00 24.109 <0.001 647.05 21.813 <0.001

1st freq -24.46 -3.905 <0.001*** -10.08 -1.598 0.110

stem freq -4.78 -1.011 0.312 -10.52 -2.300 0.023*

EJ freq -22.78 -4.032 <0.001*** -7.66 -1.668 0.095

Notes. All frequency variables were log-transformed. 1st freq = 1st syllalble token frequency, stem freq = stem frequency, EJ freq = 

Eojeol frequency

*p < .05, **p < .01, ***p < .001

Table 1. Result of linear mixed effect model for reaction time

3 syllables 4 syllables

Predictors Estimates z p Estimates z p

(Intercept) -1.094 -1.321 0.187 0.548 0.662 0.508

1st freq 0.649 3.609 <0.001*** 0.592 3.153 0.002***

stem freq 0.282 1.979 0.048* 0.164 1.166 0.243

EJ freq 0.438 2.512 0.012* -0.042 -0.290 0.772

Notes. All frequency variables were log-transformed. 1st freq= 1st syllalble frequency, stem freq=stem frequency, EJ freq= Eojeol 

frequency

*p < .05, **p < .01, ***p < .001

Table 2. Result of linear mixed effect model for accuracy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어 용언 어절의 시각 재인에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명사 어절과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용언 어절 301개를 대상으로 어절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행동 반응 데이터에 대해 첫음절 

토큰 빈도, 어간 빈도, 어절 빈도를 고정 변인으로 투입하여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 3음절 어절에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유의하게 보고된 반면, 4음절 어절

에서는 첫음절 토큰 빈도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외

에도 3음절 어절에서는 어절 빈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

났으나, 어간 빈도는 유의한 효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반면, 

4음절 어절에서는 어간 빈도만이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첫음절이 명사 어절처럼 용언 어절의 시

각 재인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음절의 시각 재인 억제 효과를 보고한 해외 연구들은 음절이 

음운 하위 어휘 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Carreiras et al., 

1993; Conrad et al., 2007; Conrad et al., 2008). 이는 해

외 음절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가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

어로 철자-음운 대응이 투명한 얕은 철자 체계를 지녔기 때

문이다. 한국어 역시 얕은 철자 체계를 지닌 언어에 해당되

며,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운 정보

에 기반한 음절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Kwon 

& Nam, 2011). 하지만 한국어 음절이 음운 정보를 표상하

는 것이 아니라 철자 정보를 표상하며, 이는 어휘 유형(어절 

VS 단어)와 무관하게 나타난 바 있다(Bae & Yi, 2010; Lim 

et al., 2022; Kwon et al., 2023; Lee et al., 2023). 명사 

단어에서 철자 음절의 표상 가능성을 제안한 기존 연구(Bae 

& Yi, 2010; Lim et al., 2022)와 명사 어절에서 철자 음절

의 정보 처리를 제안한 기존 연구(Kwon et al., 2023; Lee 

et al., 2023)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보고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 역시 철자 음절의 정보 처리

에 따른 어휘 재인 촉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는 4음

절 용언 어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용언 어절의 특

성과 음절 수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용언 어절의 경우, 어간+어미의 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어절의 기반이 된 원형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동사와 형용사를 비롯한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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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에서 크게 발생하는데(e.g., 돌다=>도는데, 무겁다=>무거

워)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용언 어절은 명사 어절에 비해 

형태소적 일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Hwang & Shi, 2001; 

Hwang, 2008; Cho et al., 2018; Kim & Nam, 2018). 또

한, 어절 길이에 해당되는 음절 수에 따라 어절의 정보 처리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Lee et 

al., 2023), Lee et al. (2023)에서 3음절과 4음절 명사 어절

에 대한 분석 결과, 첫음절 토큰 빈도 효과는 3음절 및 4음

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3음절에서는 어절 빈도가, 4

음절에서는 어근 빈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에 따라, Lee et al. (2023)에서는 어휘 길이에 따른 인지 처

리 부담 측면에서 어절의 정보 처리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3음절 용언 어절 재

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첫음절 토큰 빈도와 어

절 빈도였으며, 4음절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어

근 빈도였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면 본 연구 결과에서 음절 

수 길이에 따라 변인 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은 용언 

어절의 형태적 불일치성과 음절 수라는 두 요인이 상호작용

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용언 어절도 명사 어절과 유사

하게 길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의

한다.

  종합하면, 한국어 용언 어절 시각 재인에서도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시각 

재인에서 첫음절의 촉진 현상이 명사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다른 품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명사 

중심의 시각 단어 재인 모형을 확장할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용언 어절의 특성에 해당되는 형태적 변

화 수준(굴절 수준)과 용언 음절이 지닌 음운 정보의 영향력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용언 어절에서의 음절 빈도 효과가 형태적 변화 

수준이나 음운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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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용언 어절 시각 재인에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

이솔빈1, 김준우1, 김상엽2, 권서연1, 이은하2, 남기춘1,2

1고려대학교 심리학부, 2고려대학교 지혜과학연구센터

본 연구는 한국어 용언 어절 시각 재인에서 첫음절 토큰 빈도의 효과가 명사 어절 재인과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3음절 어절 151개, 4음절 어절 150개를 사용하여 시각 어절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첫음절 토큰 빈도, 

어간 빈도, 어절 빈도를 선형 혼합 모형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3음절 어절에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유의하였

으며, 어절 빈도의 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4음절 어절에서는 첫음절 토큰 빈도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

근 빈도만이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음절 토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품사에 제한되지 않는 현상임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음절 수 길이에 따라 용언 어절 역시 처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첫음절, 용언 어절, 토큰 빈도, 촉진 효과, 시각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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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ate materials for lexical decision task

trisyllabic quad-syllabic

알려진 물었다 쏠렸다 허덕이는 한정되어 똑바르게

파생된 중요한 활용할 허용하는 선정하여 드릴게요

교대할 배워야 적합한 놓으세요 시퍼렇다 내리기가

위하여 잡아라 털리고 얻었지만 저버리지 푸르렀던

비교할 시작될 찍었을 얽매이지 연구되어 때문이다

때우고 추천해 더디게 답답하다 저렴하고 감사하고

허름한 탄다고 달한다 시행되지 기다려야 공유하고

시도한 완수한 끊이지 방문하면 밝혀지지 저장되어

내치고 보이게 드세요 대응하는 설치되어 분명하지

제외한 만나기 듣더니 빠져드는 발전했다 모르지만

없었다 미치는 하찮은 표상되어 변화하고 안타까운

맡으며 내뱉고 참으면 놀랐는데 차리세요 살펴봐야

아닌지 쉬지도 건드려 조사하여 태어났고 생각한다

기각한 공부할 점잖은 붙이고는 접속하지 복구하고

선택된 떠나게 그래요 잠들었다 찾았다고 검색하면

먹으면 누른다 이해한 전합니다 편안하게 개발하여

조절될 밝히는 버렸어 존재한다 보고하는 현상이다

달라요 취약한 알아볼 가지고는 제공하고 들어오면

되구요 흩어진 말해요 나왔으면 사사로운 따라오기

알려져 지나면 발생한 부닥치지 다루어야 조화롭게

적시한 기리기 키워서 애달퍼서 시원하니 표현하는

이어질 구슬픈 통통한 예정이다 들어가며 전달했고

제안한 포함된 돋는다 맡았다가 보여주지 측정하는

숨기며 노출된 귀찮게 많아지고 절망했다 나타내는

진행된 모시고 뿌듯한 커다랗게 생각난다 짚어내지

가기를 낮다고 끝나고 기술되어 느꼈어요 버거웠다

발견된 돌진해 파악한 다투었던 기대한다 어렵다고

통제할 씌우는 어떤지 실시했다 유일하게 늘어가고

더하여 춥지는 나서는 출석했다 상태였다 버렸지만

분석한 들어서 이용한 시켰다는 위협하는 풍성하게

다니며 오세요 생길지 학습했다 지녔으며 운영하고

크다고 동반한 흔하다 주장하며 아우르는 흥미로운

당하고 설명할 터지게 정직하고 기재되어 미쳤다고

철없는 쓰여야 믿어요 돋보이게 판단하는 해석된다

받았다 나누어 다져온 유지하고 도왔다고 심각하면

참여한 남아서 맞서는 보살핌을 사라지고 쌓아왔던

정리한 이루게 가득찬 올랐는지 일으키고 간단하게

강력한 빠르고 분류된 부상했다 보이는데 책정하는

살면서 걸린다 익히고 익었다고 참고하여 선행하여

원하는 제시될 가정한 어쩌겠소 전망했다 올리거나

마시고 나간다 같은데 짧게나마 혼나는데 못하지만

고르게 좋은데 했으니 물러났던 정의되는 반응하지

맛있는 날린다 청구한 있는가를 기여하는 떠났다가

높으며 투입할 조용한 엄청나다 발언했다 덧붙였다

확인한 잘했다 정갈한 불리우는 지나치다 등록하고

맡기는 몰다가 나무랄 친해지면 집중하여 사로잡는

맞춰진 구성된 사용된 결정했다 보내세요 채워주는

논의한 제한한 풍기던 연결되어 취하였던 가냘프게

재밌는 다양한 일해야 깔끔하고 중복되는 일어나는

쉽지만 메우게 돕다가 택하였다 일삼았다 머지않아

지니고

부록 Ι-1


